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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Agenda:  

1. 기획의도 (Intent) 

본 스튜디오는 '거주(dwelling)'라는 개념을 인간 중심의 실존적 행위에서 해방시켜, 금융화·알고리즘화·데이터화된 현대 도시 

환경 속에서 건축적 사고의 새로운 지평을 탐구한다.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핵심 사례로, 주거가 더 이상 '사는 공간(dwelling 

place)'이 아니라 '거래되는 자산(tradable asset)', '계산되는 데이터(calculated data)', '순환하는 프로토콜(circulating 

protocol)'로 작동하는 현실을 해부한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한 병리로 진단하거나 규범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건축이 직면한 새로운 조건으로 수용하며, 그 속에서 건축이 여전히—혹은 다시—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식적·개념적·비판적 전략을 모색한다.1학기는 이론 연구와 도시 분석을 통한 연구 북클릿(Research Booklet) 제작으로, 

2학기는 이를 토대로 한 건축 설계 프로젝트(Design Project) 로 구성된다. 스튜디오는 이론적 사유와 건축적 실천을 연계하며, 

건축을 시대의 사고 구조를 드러내고 개입하는 비판적 매체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배경(background): 거주의 변증법 

 

I. 거주의 소멸 

오늘날의 주거는 더 이상 인간의 거주를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금융 자산의 단위로, 임대 계약은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데이터셋으로, 재건축은 제도적 순환 구조 속의 프로토콜로 환원된다. 거주는 존재론적 행위(being)에서 경제학적 

형식(finance)으로, 다시 계산 가능한 정보(data)로 이행 중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이후 

건축을 둘러싼 철학적 사유가 겪어온 근본적 전환의 귀결이며, 동시에 우리가 '건축'이라 부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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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파트 공화국: 한국적 조건의 극단성 

Nana and Felix: You are Where You Live, Gallery Dohl, Seoul, South Korea, 2017 

이러한 거주의 금융화는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압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은 전체 주거의 6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된, 문자 그대로의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 형식의 선호가 아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거주의 장소이기 이전에 자산 증식의 수단이며, 계층 이동의 통로이고, 세대 간 부의 이전 매개체다. 

"집을 사는 것"과 "집에서 사는 것" 사이의 간극은 여기서 극대화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기)', '갭투자(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로또 청약(청약 당첨을 로또에 비유)' 같은 신조어들은 주거가 생존 전략이자 투기 

게임으로 전환된 현실을 증언한다. 실거주 목적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패닉바잉'이 시장을 움직이고,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권이 수십 차례 전매된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역설적 상황—이는 

건물의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재건축 기대 수익이라는 미래의 금융적 가치가 가격을 결정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한국의 아파트는 브랜드화된 금융 상품으로 기능한다.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이 이름들은 건축적 

특성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대출 한도, 담보 인정률을 의미한다. 학군과 역세권이라는 입지 조건은 교육과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형성의 알고리즘이 되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독특한 금융 레버리지를 

만들어냈고, 이는 '갭투자'라는 한국 고유의 부동산 투자 기법을 가능하게 했다. 

이 모든 현상은 주거가 삶의 조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항목으로 완전히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사는(live) 

곳'이 아니라 '사는(buy) 것'이며, 그것의 가치는 거주의 질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유동성으로 측정된다. 만약 현대 도시가 "Form 

follows Finance"의 논리로 작동한다면, 한국의 아파트는 그 논리의 가장 순수하고 적나라한 표현이다. 이것이 이 스튜디오가 

한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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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존재론에서 기능주의로: 두 가지 거주의 문법 

하이데거는 "Building, Dwelling, Thinking"(1951)에서 거주(wohnen)를 인간 존재의 근본 방식으로 정의했다. "우리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그의 명제는 건축을 존재론적 행위로 위치시킨다. 여기서 

'짓는다'는 것은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의 구체적 실천이며, 거주는 단순한 물리적 점유가 아닌 의미의 생성이다.  

반면 르 코르뷔지에는 "Vers une Architecture"(1923)에서 주거를 '살기 위한 기계(machine à habiter)'로 재정의하며, 

거주의 본질을 기술적 효율과 합리적 조직으로 환원했다. 주택은 더 이상 '세계의 거처'가 아니라 '생활의 도구'가 되었고, 건축은 

엔지니어링의 일종이 되었다. 이 전환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호모 파베르(Homo 

Faber)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 

20세기 도시의 대량 주거는 이 기능주의적 패러다임 위에서 건설되었다. 거주는 표준화·규격화·복제 가능한 유닛으로 

분해되었고, 도시는 이 유닛들의 효율적 배치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주거는 존재의 문제에서 관리·유통·소비의 대상으로 완전히 

이행했다. 

V. 포스트휴먼 시대의 거주: 스튜디오의 질문 

본 스튜디오는 이러한 철학적·경제적 사유의 계보를 다음의 네 단계로 재구성한다: 

-​ 거주(Being) → 하이데거적 존재론, 거주를 존재의 방식으로 

-​ 기계(Machine) → 기능주의, 거주를 기술적 문제로 

-​ 금융(Finance) → 자본화, 거주를 자산 형식으로 

-​ 포스트휴먼(Post-human) → 거주 주체의 소멸과 재구성 

이는 건축을 인간 중심적 형식으로 다루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건축을 각 시대의 사고 구조, 권력 관계, 기술적 배치를 가시화하는 

매체로 접근한다. 우리의 관심은 '좋은 주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라는 범주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며 

소멸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다음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 거주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기술적 인프라의 고고학 

-​ 알고리즘,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건축 가능성 

-​ 인간 이후(post-human)의 거주 주체: AI, 법인, 네트워크, 투자 알고리즘 

-​ 건축적 사고의 새로운 표현 방식: 다이어그램,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이 스튜디오는 건축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은 지점에서, 건축적 사유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질문한다. 한국의 

아파트라는 극단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거주의 소멸 이후 무엇을 짓고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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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1-4주차 | 이론에서 가설로 

학생들은 거주의 계보를 추적하며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존재 → 기계 → 금융 → 포스트휴먼. 각 그룹은 핵심 

텍스트(하이데거, 르 코르뷔지에, 윌리스, 숄즈 등)를 배정받아 다이어그램 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리딩을 포지셔닝한다. 

이후 특정 서울 사례(재건축 대기 단지, 신도시 청약 과열, 갭투자 밀집 지역, 브랜드 아파트 프리미엄 등)를 선정하고 현장 

리서치를 수행한다: 사이트 조사, 데이터 수집, 인터뷰, 시장 분석. 

Phase 1 종료 시점에 각 그룹은 디자인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리서치에 내재된 건축적 질문을 포착하는 "만약 X라면, 그렇다면 

Y다" 형식의 명제. 

Phase 1 제출물:  

이론적 포지션 다이어그램 (1장, 대형 포맷) 

제출물: 사례 연구 booklet:  데이터, 사진, 인터뷰, 시스템 다이어그램 

PHASE 2: 5-8주차 | 가설에서 제안으로 

그룹은 가설을 건축적 제안으로 정교화한다. 이는 사이트, 프로그램, 스케일, 표현 전략을 정의하거나 의도적으로 비-정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선례를 연구하되—건물이 아니라, 유사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변적 프로젝트와 이론적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계의 초점은 테스트다: 스터디 모델, 스케치 다이어그램, 다양한 시각화 접근. 당신의 가설에 부합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 

어떤 스케일이 중요한가? 전통적 의미의 "건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제출물: research booklet (20-30페이지): 이론적 프레임워크 + 사례 연구 + 디자인 계보  

초기 건축적 제안 (방향성을 보여주는 도면, 다이어그램, 모델) 

PHASE 3: 9-13주차 | 사변에서 건축으로 

중간 리뷰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룹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최종 건축적 제안을 발전시킨다. 리서치 도시에는 디자인 작업과 

통합되어 하나의 비평적 출판물로 완성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설에 가장 전략적인 재현 방식을 선택해 제작한다—모델, 렌더링, 

애니메이션, 데이터 시각화, 설치, 그래픽 시리즈 등. 

제출물: 건축적 제안 (선택적 미디어): 개념 다이어그램(최소 3개), 사이트/시스템 도면, 프로세스 기록, 그리고 다음 중 2개 이상: 

물리 모델, 렌더링,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시각화, 설치, 그래픽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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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필독!) 

이 스튜디오는 빡세고 논문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이 없는 영역에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진지하지만 유쾌한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너무 신성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가볍게 
다루지도 말 것. 모순을 껴안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예상 밖의 곳에서 답을 찾는 태도. 

추가로 필요한 것들: 

●​ 현장 리서치 시간 확보: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 사무실 찾아가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인터뷰하고, 데이터 긁어모으는 일. 

●​ "건물 안 나올 수도 있음" 수용: 최종 결과물이 전통적 의미의 설계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설치, 
영상, 데이터 시각화가 더 적합할 수도. 이게 불편하면 다른 스튜디오 추천. 

●​ 비판적 태도 ≠ 냉소: 아파트 시장 비판하지만 단순히 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냉소는 쉽지만 생산적이지 않음. 

이 스튜디오가 맞는 사람: 

●​ 한국 부동산 시장의 광기가 궁금한 사람 
●​ 이론 읽는 거 싫어하지 않는 사람 
●​ 정답 없는 질문 좋아하는 사람 
●​ 건축이 뭔지 다시 정의하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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